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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진희-박서준 2년째 열애…‘금나와라 뚝딱’ 태몽 커플, 진짜 커플 됐다 ………… 19면

1분 간격으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복싱체급 달라
오른손잡이 형 인파이터…왼손잡이 동생 아웃복서
올림픽 동반 메달 목표 “한 명만 따면 소용 없어요”

한국복싱은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2·은3·동1개
를 따내며 부활의 찬가를 불렀다.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
확은 2002부산대회 이후 무려 12년 만이었다. 특히 고무
적 사실은 현 대표팀을 이끄는 주축이 대부분 20대 초반
의 어린 선수들이란 점이다. 이들이 국제대회 경험만 쌓
는다면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도 호성적을 거둘
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특히 복싱 관계자들은 올해 임
현철-임현석(20·이상 대전대) 쌍둥이 형제를 주목하고
있다.

형 임현철은 인천아시안게임 라이트웰터급(64kg)에서
은메달을 목에 걸며 이름을 알렸다. 라이트급(60kg)의 동
생 임현석은 2012런던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한순철(31·
서울시청)에게 간발의 차이로 밀려 인천아시안게임 출전
이 좌절됐지만, 2014대표선발전에서 돌풍을 일으켰다.
현재는 형제가 모두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.

둘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2015국가대표

1차 선발전에서 모두 자신의 체급에서 1위를 차지했다.
4월 최종 선발전에서 우승한 뒤 7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
는 아시아선수권에서 6위 이내에 들면, 10월 카타르 도하
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에 출전할 수 있다.

뀫얼굴·성격은 판박이, 복싱 스타일은 정반대
임현철-현석 형제는 1995년 5월 12일 1분 간격으로 태

어난 일란성 쌍둥이다.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즐겼던 형제
는 대전 동산중 1학년 때 복싱에 입문했다. 형이 체육선생
님의 권유로 1주일 먼저 글러브를 끼었고, 동생이 뒤 따랐

다. 임현석은 “사실 축구를 좋아했지, 복싱이 뭔지 전혀 몰
랐다. 복싱을 시작한 것 자체가 형의 영향 때문이었다. 이
미 그때부터 우린 항상 함께 가자고 다짐했다”고 밝혔다.

둘은 얼굴 생김새는 물론이고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까
지 판박이다. 그러나 복싱 스타일은 정반대다. 오른손잡
이인 형이 완벽한 인파이터라면, 왼손잡이인 동생은 철저
한 아웃복싱을 구사한다. 복싱대표팀 이옥성(35·2005세
계복싱선수권 금메달리스트) 코치는 “임현철은 쉴 새 없
이 상대를 몰아붙이는 파이팅이 좋다. 반면 임현석은 발
이 빠르고 영리한 것이 강점”이라고 설명했다.

뀫“내 얼굴 때리긴 싫어요.” 형제끼리 스파링은 사절!
이렇게 정반대의 경기 스타일을 지니게 된 이유가 있

다. 복싱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도자가 물었다.
“너희 인파이터 할래, 아웃복싱 할래?” 형제는 어린 시절
부터 쌍둥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
신는 것이 싫었다. 임현석은 “쌍둥이 티를 내는 게 너무
부끄러웠다”고 말했다. 복싱에서만큼은 서로 다른 색깔
을 덧입히고 싶었다. 자연스럽게 발이 빠른 동생이 아웃
복싱을 택했다. ▶2면으로 이어집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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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싱국가대표 임현철(오른쪽)-임현석(20·이상 대전대) 쌍둥이 형제는 한국복싱의 떠오르는 샛별이다. 대전대 한정훈 감독은 “전도유망한 선수일 뿐 아니라 효심 또한지극하다”고 칭찬했다. 둘의 꿈은 2015도하세계복싱선수권에 동반 출전한 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함께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다. 아래 작은 사진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태릉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. 오른쪽 흰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선수가 형 임현철이다. 사진제공 ｜ 대전대·복싱대표팀

“형제스파링 내얼굴때리기싫어요”
국가대표선발전1위임현철-현석쌍둥이복서,리우올림픽을향하다

화요일2015년 1월 6일

“최고연봉이라고, FA라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원래
하던 대로 제 야구를 할 겁니다.”

두산 김현수(27·사진)가 5일 2015시즌 연봉 7억
5000만원에 계약했다. 지난해 연봉 4억5000만원에서
3억원(66.7%)이 인상된 파격적인 금액이다. 이로써 그
는 프리에이전트(FA) 및 해외복귀선수를 제외하고 한
국프로야구 역대 최고 연봉자로 이름을 올렸다.

뀫7억5000만원의 의미
김현수는 올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취득한다. 시

즌도 시작하기 전부터 FA최대어로 주목받고 있다. 그
도 그럴 것이 그는 두산뿐 아니라 국가대표 붙박이 외야
수다. ‘타격기계’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타격 메커
니즘이 좋다. 최대장점은 꾸준함이다. 확실한 주전 외
야수로 자리매김한 2008년부터 매년 120경기 이상을
뛰었고, 2012년(0.291)을 제외하고 매 시즌 타율 3할을
기록했다. 지금까지 특별한 부상도 없었고, 국제경기를
치르고 난 직후에도 정규시즌부터 포스트시즌까지 묵
묵히 소화하는 놀라운 체력을 자랑하고 있다.

두산 김승영 사장은 예비FA 김현수에 대해 “무조건
잡는다”고 선언했고 7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안겼
다. 확실한 예비 FA프리미엄이다. 계약을 진행한 김승
호 운영부장은 “비단 FA프리미엄뿐 아니라 김현수가
두산의 간판스타로서 지난 8년간 활약한 부분을 높이
샀다”고 연봉 책정 기준을 밝혔다.

뀫속전속결 1초에 계약체결
두산과 김현수의 계약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. 어차

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다. 김현수는 협상테이
블에 앉자마자 ‘사인하겠습니다’라고 말하고, 바로 볼
펜을 손에 쥐었다.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다. “언제나 그
랬듯 연봉에는 관심이 없었다. 그냥 들어가자마자 곧바
로 사인했다”는 게 그의 얘기였다. 실제 김현수는 비
(非)FA 역대 최고연봉자가 됐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았
다. 물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기쁘다. “구단이
신경을 많이 써주셨다. (그동안 노력을) 인정해주신 것
같아 고맙다”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 그러나 그의 머릿
속에는 ‘FA’나 ‘최고연봉’보다 중요한 게 있다. ‘앞으로
어떻게 하면 야구를 더 잘 할 수 있느냐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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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수연봉 7억5천만원
꺠예비FA 프리미엄…FA 제외 역대 최고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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